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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otional stimuli, particularly 
those with positive valence, on recall and recognition tasks in individuals with Alzheimer’s 
disease (AD) and normal elderly adults (NEA), as well as to explore differences in task per-
formance and response patterns between the groups. Methods: Fourteen individuals with 
AD and 14 age-matched NEA participated in recall and recognition tasks using photo-
graphs from the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Stimuli were categorized 
into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valence groups, controlled for word frequency, naming 
agreement, visu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complexity. Recall tasks required partici-
pants to name as many paired stimuli as possible, while recognition tasks involved identi-
fying previously seen images. Reaction times and accuracy were recorded using E-Prime 
software. Results: AD patients demonstrated significantly lower accuracy in recall tasks 
compared to NEA, with no significant effects of emotional valence. In recognition tasks, 
positive valence stimuli yielded significantly higher accuracy than neutral stimuli in both 
groups. Reaction time analysis revealed that AD patients responded more slowly than NEA, 
with positive stimuli eliciting longer response times than neutral stimuli across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uniqu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al stimuli on 
recognition task performance in AD and NEA. Positive valence may serve as a facilitative 
cue in cognitive and linguistic processing, suggesting potential for emotion-centered in-
terventions to enhance cognitive outcomes in A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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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Statistics Korea, 2022), 

노화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졌

고, 특히 치매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Kim, Kim, Nam, Kim, & 

Kim, 2006). 치매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Alzheimer’s disease, AD)이다

(Cummings & Benson, 1992; Hort et al., 2010).

AD 발병 초기에는 인지 기능 및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나 질환

이 진행될 수록 언어능력에도 결함이 발생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

도 보이게 된다(Hwang & Sung, 2024). AD는 다양한 기억 문제를 

보이지만(Lezak, 2004; Oppenheim, 1994), 특히 단서 없이 자발적으

로 정보를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Delis et al., 1991). 되뇌기와 

같은 반복수행에도 수행력 향상을 보이지 않거나, 주로 후반에 제시

된 정보를 기억하는 최신 효과(recency effect)를 보이는 등 단기기억

에 입력된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안정화 시키는 응고화(consolida-

tion)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Kolb & Whishaw, 1995). 예

를 들면 의미기억은 장기기억의 한 유형으로 보편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이나 단어 의미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Tulving, 1972), 새로운 

단어 목록 학습 후 회상과제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AD 환자는 의

미기억 능력 저하로 인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Jason & 

Jill, 1995). 이처럼 AD 환자는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약 2-10분만 지나도 특정 정보를 인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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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Hart, Kwentus, Harkins, & Taylor, 

1998; Welsh, Butters, Hughes, Mohs, & Heyman, 1992). 또한 주의

력, 실행 및 통제능력 등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중요도에 따른 정

보처리가 어려워지고(Craik & Byrd, 1982; McGuinness, Barrett, 

Craig, Lawson, & Passmore, 2010; Kim, Hwang, Kim, & Kim, 

2013),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속도도 전반적으로 느려진다(Salt-

house, 1996). 이렇듯 AD 환자군은 인지 기능 및 의미기억 저하로 

인해 다양한 정보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서와 인지는 과거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정서 역시 뇌

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의 일부로 여겨지면서(Zajonc, 1984) 지

각, 주의, 기억 등 다양한 정보처리과정과 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

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이 중 정서와 기억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

는 기억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억의 인출 단서로 작

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ower, 1981). 즉, 정서가(emotional 

valence)가 있는 정서 자극이 정서가가 없는 중립 자극보다 더 잘 기

억된다고 할 수 있다(Hamann, 2001; LaBar & Cabeza, 2006). 이때 

정서가란 차원 모델(dimensional model)에서 제시한 정서 이해의 

두 축 중 하나로 이것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긍정과 부정의 차원에

서 분석할 수 있다(Dolcos, Labar, & Cabeza, 2004; Feldman, 1995; 

Lang, Bradley, & Cuthbert, 2005; Vogt et al., 2008;). 정서 자극이 

중립 자극보다 잘 기억되는 이유는 기억의 부호화 단계에서 정서 

자극이 중립 자극보다 더 많은 주의를 받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

을 정서적 기억 향상(emotional enhancement of memory)이라고 

한다(Kensinger & Corkin, 2004).

정서 자극 중에서도 부정적 자극보다 긍정적 자극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긍정성 편향(positive bias)이라고 

하며, 방향과 강도는 연령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Kauschke, Bahn, 

Vesker, & Schwarzer, 2019). 아동기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긍

정적 언어적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되어 긍정성 편향을 보이지만

(Dodds et al., 2015; Ponari, Norbury, & Vigliocco, 2018; Ruvolo, 

Messinger, & Movellan, 2015), 성인기에는 생존과 위협 회피를 위

한 부정적 자극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긍정성 편향이 

감소하거나 부정성 편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Bahn, Vesker, 

Garcia Alanis, Schwarzer, & Kauschke, 2017; Vesker, Bahn, Dege, 

Kauschke, & Schwarzer, 2018). 노년기에는 긍정성 편향이 다시 강

화되는데,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e theory)

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하기 위

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때문(Mat her & 

Carstensen, 2005)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긍정성 편향은 밀도 

가설(density hypothesis)에서 제안하는 정보 구조적 특성과도 직

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Kauschke et al., 2019). Unkelbach 

(2012)는 밀도 가설(density hypothesis)을 이용하여 긍정적 정보는 

부정적 정보보다 서로 간의 유사성이 높아 더 밀도 높은 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억의 저장과 인출에서 긍정적 정보가 우세하

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기억과제들을 사용하여 정서가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중 Baran, Baran, Cangöz와 Ozel-Kizil (2014)은 

정상 노인 집단과 AD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가에 따른 회상과제 및 

재인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AD 집단의 수행력이 정상 노

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AD 집단도 정상 노인 집단처럼 긍

정 범주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고, 부정 및 중립 범주에서는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등 정서가에 따른 두 집단의 수행력이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Hamann, Monarch와 Goldstein (2000) 

또한 정서가에 따른 회상과제 및 재인과제를 실시한 결과, 정상 노

인 집단은 두 과제 모두에서 긍정 범주 및 부정 범주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AD 집단은 두 과제 모두 긍정 범주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와 Hasher 

(2006)는 긍정성 편향이 기억처리과정의 초반 주의 단계와 부호화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청년층은 부정적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긴 반응시간을 보인 반면, 노년층에서는 부

정, 긍정, 중립 단어 간 반응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

도 노년층은 긍정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였고, 청년층은 부정 단어

를 더 많이 기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적 정보는 기억의 인출 과정에서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Kensinger, 2007; Kensinger & Corkin, 2003; Levine & 

Edelstein, 2009), 특히 AD 환자가 부정 및 중립 범주보다 긍정 범주

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여(Blessing et al., 2012; Bohn, 

Kwong See, & Fung, 2016; Brüeckner & Moritz, 2009; El Haj, Raf-

fard, Antoine, & Gély-Nargeot, 2015; Kalenzaga, Lamidey, Ergis, 

Clarys, & Piolino, 2016; Kensinger, Brierley, Medford, Growdon, & 

Corkin, 2002; Parra et al., 2013), 긍정 범주가 AD 환자의 기억 응고

화(consolidation) 과정에 영향을 미쳐 기억의 저장과 인출을 촉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Borg et al., 2018; Lee & Kang, 

2019; Nam & Bang, 2018), 기억의 처리 수준에 따라 정서적 정보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데, 가령 재인과제

는 외부 인출 단서에 기반하여 저장된 정보 중 단서와 관련된 정보

를 탐색하는 얕은 수준의 기억 인출을 요구하지만, 회상과제는 외

부 인출 단서 없이 자발적인 탐색을 통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더 깊은 수준의 기억 인출이 요구된다(Mather et al., 

2006). 정서가에 따른 AD 환자의 회상 및 재인능력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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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극 정서가(Emotional Valence)가 알츠하이머형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조경혜 외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긍정

적 자극이 회상 및 재인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가에 따른 AD 환자의 회상 및 

재인능력을 규명하고자 하며, 특히 긍정적 자극이 AD 환자의 회상 

및 재인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시각 자극 정서가(긍정, 부정, 중립)에 따라 회상과제에서 집단

(정상 노인 vs. AD) 간 정반응률의 차이가 유의한가?

2. 시각 자극 정서가(긍정, 부정, 중립)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

(정상 노인 vs. AD) 간 정반응률의 차이가 유의한가?

3. 시각 자극 정서가(긍정, 부정, 중립)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

(정상 노인 vs. AD) 간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 20명,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노인 16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 중 컨디션 악화로 인해 중도 포기한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노인 2명과 선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정

상 노인 6명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초기 알

츠하이머형 치매 노인 14명, 정상 노인 14명, 총 28명의 데이터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

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승인을 받아, 연

구 윤리를 준수하여 실시하였다(No. 2024-0056). 

집단 별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 모두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2) 연령이 만 60세 이상 80세 이하이

며, 3)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4) 자가 보고(self-report)

를 통해 시력 및 청력 설문에서 이상이 없으며, 5)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 Cho et al., 1999) 실시 결과, 점수가 8점 미만인 대상

자로 구성되었다. 정상 노인 집단은 공통 선정 기준 외에도 (1) 한국

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

MMSE; Kang, 2006) 실시 결과, 16%ile 이상으로 연령 및 교육연수

에 따라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노인 집단은 1) National institute of neu-

rological and co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 and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association (McKhann et al., 1984)의 

기준에 따라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AD로 진단을 받았고, 2) 전반적 

퇴보 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Reisberge, Ferris, de 

Leon, & Crook, 1982)의 기준에 따라 5단계(초기치매의 인지장애)

에 해당하며, 3) K-MMSE 검사 결과, 10-20점으로 나타난 대상자로 

설정하여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서울신경심리검사 2판(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II; Kang, Jang, & Na, 

2012) 규준에 근거해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한글 해독이 가능

한 대상자는 교육연수 0.5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별 대상자의 연령, 교육연수 등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연령 및 교육연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연령 및 교육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26 = -2.038, p>.05; t26 =2.017, p>  

.05).

연구과제

시각 자극

본 연구의 회상과제 및 재인과제에서 사용된 시각 자극은 국제

정서사진체계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에서 선정되었

다. 국제정서사진체계는 University of Florida 정서 연구소에서 표

준화한 것으로 동일한 해상도(1,024×768)의 약 1,000장의 컬러사

진으로 구성되었다(Lang et al., 2005). IAPS의 사진은 정서처리 연

구에서 시각 자극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각 사진마다 긍정 및 

부정과 관련된 ‘정서가’와 안정 및 흥분과 관련 있는 ‘각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값을 제시한다. 

이처럼 IAPS는 정서가와 각성가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

고 있지만, 각 사진에 대한 평가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언어병리학과 전공 석사과정생 21명을 대상으로 IAPS 사진

에 대한 정서가 2차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은 Park과 Park (2009)

의 연구를 따라 9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최저점은 1

점이며 최고점은 9점이다. 정서 범주는 Lang, Bradley와 Cuthbert 

(2008), Park과 Park (2009)의 기준을 참고하여 세 가지로 분류(긍

정, 부정, 중립)하였고, 정서가가 5.5점 초과인 경우는 긍정 범주, 

4.5-5.5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립 범주, 4.5점 미만인 경우는 

부정 범주에 해당한다. 

회상과제 및 재인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단어빈도, 

이름일치도(namimg agreement), 시각적 복잡성(visual complexi-

ty) 등이 있다(Barry, Morrison, & Ellis, 1997; Cano, Class, & Pol-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Group
Gender Age Education

Male Female Mean (SD) Mean (SD)

Normal (N= 14) 6 8 72.07 (3.42) 11.42 (2.70)
AD (N= 14) 4 10 74.92 (3.97) 8.67 (4.32)

AD= Alzheimer’s diseas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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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2009; Fleming, Kim, Doo, Maguire, & Potkin, 2003; New, Pal-

lier, Ferrand, & Matos, 2001; Nieuwenhuis-Mark, Schalk, & de 

Graaf, 2009; Vitkovitch & Tyrrell, 1995). 따라서 본 연구의 회상과

제 및 재인과제에서 시각 자극으로 사용된 IAPS의 사진을 대상으

로 한국어의 단어빈도, 이름일치도, 시각적 복잡성에서 정서가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하였으며, 절차

는 다음과 같다. 

단어빈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

guage, 2005)를 참고하여 시각 자극의 단어빈도를 정의하였다. 선

정된 시각 자극의 단어빈도(M=140.19)는 정서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22) =1.075, p= .359). 또한, 회상과제 및 재

인과제에서 사용하는 시각 자극(M=103.75)과 재인과제에서만 사

용하는 시각 자극(M=163.58)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47) = .495, p= .485).

이름일치도

Lee, Choi, Kim과 Kim (2011)을 참고하여 언어병리학과 전공 석

사과정생 21명에게 Google 설문지를 전달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사진을 본 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의 이름을 

단답형으로 기재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동의한 이름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사진의 이름으로 정하

였으며, 평정 결과 60% 미만의 이름일치도를 보이는 사진은 제외하

였다. 선정된 시각 자극의 이름일치도(M=81.87)는 정서가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F(2,22) = .030, p= .971), 각 

범주별 이름일치도의 평균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상

과제 및 재인과제에서 사용하는 시각 자극(M=81.54)과 재인과제

에서만 사용하는 시각 자극(M=83.92)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46) = .478, p= .493).

시각적 복잡성

Kim (2012), Kim과 Sung (2021)을 참고하여 언어병리학과 전공 

석사과정생 21명에게 Google 설문지를 전달하여 IAPS 사진에 대

한 시각적 복잡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사진의 배경과 전

경을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여 사진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1점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하였고, 전경과 배경 

구분이 어렵거나 복잡하여 사진의 내용을 분명히 알기 어려운 경

우에는 5점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하였다(1=매우 단순, 2=조금 단

순, 3=보통, 4=조금 복잡, 5=매우 복잡). 선정된 시각 자극의 시각

적 복잡성(M=1.8)은 정서가(긍정, 부정, 중립)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2, 22) =1.923, p= .170). 또한, 회상과제 및 재인과

제에서 사용하는 시각 자극(M=1.83)과 재인과제에서만 사용하

는 시각 자극(M=1.87)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F(1,46) = .040, p= .421).

최종적으로 51개의 IAPS 사진이 회상과제 및 재인과제의 시각 

자극으로 선정되었다. 이중에서 정서 범주별로 1개씩 뽑아 연습문

항으로 사용하였으며, 남은 48개의 시각 자극이 본 문항으로 사용

되었다. 범주별로 긍정 범주(M= 6.77, SD = .70) 12개, 부정 범주

(M=2.77, SD= .83) 12개, 중립 범주(M=4.94, SD= .43) 24개로 구

성되었으며, 선정된 시각 자극의 정서 범주 간 정서가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F(2,22) = 95.843, p< .001). 이에 따른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긍정, 부정, 중립 세 범주에 따른 정서가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 .001), ‘부정<중립<긍정’ 순으로 정서가

가 높게 나타났다. IAPS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시각 자극

의 예는 IAPS의 사진과 유사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Figure 1에 제시

하였다. 

Figure 1. Examples of visual stimuli by emotional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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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극 정서가(Emotional Valence)가 알츠하이머형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조경혜 외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회상과제, 재인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상과

제의 시각 자극은 총 24개이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긍정 범주와 부

정 범주는 각 6개, 중립 범주는 12개이며, 무선 배치(random as-

signment)를 통해 6개씩 4세트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서가가 포함

된 시각 자극의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역균형화(Counter bal-

ance)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 자극은 15.6인치 노트북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 (Microsoft PowerPoint 2016)을 

사용하여 2개씩 제시하였다. 재인과제의 시각 자극은 총 48개이며, 

회상과제에서 사용한 시각 자극 24개와 노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각 자극 24개로 구성되었다. 이 또한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역균형화(Counter balance)를 실시하였다. 재인과제에서는 15.6인

치 노트북에 E-Prime (ver2.1)을 활용하여 시각 자극을 제시하였

다. 회상과제 및 재인과제의 시각 자극 목록은 Appendix 1, 2에 제

시하였다.

실험은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과제별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상과제

회상과제는 ‘인코딩-연습 문항-그림 자극 제시 Trials 2-회상하기 

Trials 2’ 순서로 진행하였다. 인코딩(encoding)은 실험을 진행하기

에 앞서 연구 참여자가 회상과제에서 사용되는 시각 자극의 이름

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확인이 끝나면 연습문항

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실험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

한 후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시각 자극을 제시하기 전

에 “이제부터 화면에 2개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림을 다 보고 나

면,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기억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

로 말씀해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회상과제 절차는 Figure 2에 제

시하였다.

회상과제가 끝난 후에는 노인기억장애검사(Elderly memory 

disorder scale; Song & Chey, 2006)의 시공간 작업기억 용량을 평

가하는 과제인 시공간 폭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항목은 ‘바로 따

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기’이며, 이는 앞서 본 그림 자극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인과제

재인과제의 시각 자극은 컴퓨터 화면의 중앙에 1개씩 제시된다. 

자극이 제시 되면 연구 참여자는 제시된 자극이 이전 회상과제에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s for recall task.

Experiment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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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ation
3,000 ms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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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stimuli
6,000 ms

순서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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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 Validation

Trial 2 (24 items)

Figure 3. Experimental procedures for recogni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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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우세손으로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

게 키패드를 눌러 응답해야 한다. 회상과제에서 보았던 사진이라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 ‘파란색’ 버튼을 누

르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실험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연습시간도 충분히 제공한 후에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본 실험에

서 연구자는 시각 자극 제시 전 “이제부터 화면에 그림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이전에 본 사진이면 빨간색 버튼을, 처음 보는 사진이

면 파란색 버튼을 가능한 한 빨리 눌러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재인과제 절차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정반응률

본 연구에서는 Snodgrass와 Vanderwart (1980), Choi (2008)에

서 사용한 ‘온건한 규준’을 참고하여 정반응을 기록하였으며, 각 범

주별로 정반응한 문항 수를 세어 전체 문항으로 나눈 후 100을 곱

하여 정반응률을 산출하였다. 온건한 규준에 따르면 대상자의 반

응이 1) 목표 단어와 가장 이름동의성이 높은 경우 2) 목표 단어 일

부에 해당하는 경우 3) 목표 단어와 같은 음소로 시작하는 단어인 

경우 정반응으로 인정된다. 

정반응률(%)= (정반응 문항 수/전체 문항 수)×100

반응시간

본 연구에서는 재인과제에서의 반응시간을 E-Prime (ver2.1)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각 자극이 제시되고 연구 참여자가 키패

드를 누르는 순간 E-Prime (ver2.1)을 통해 반응시간이 기록되고, 

연구 참여자별로 파일이 생성되어 반응시간이 저장된다. 모든 실험

이 종료되면 저장된 반응시간 파일을 Microsoft Excel (ver.16)로 변

환하여 ms (1/1,000초)로 측정된 값을 분석하였다. 특히, 반응시간 

분석 시 오반응에 대한 반응시간을 포함할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해 

걸린 시간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무관하게 소요된 시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Glickman, Gray, & Morales, 2005)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반응에 대한 반응시간만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SPSS 29.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회상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

응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피험자 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s) 집단으로, 피험자 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s)은 정서가

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

(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피험자 간 요인(between-

subject factors) 집단이며, 피험자 내 요인(within-subject factors)은 

정서가(긍정, 부정, 중립)로 설정하였다. 

주효과가 유의할 경우 Bonferroni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다. 통계 분석에서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 correction한 p-value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반응률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회상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응률 차이

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개체 간 요인은 집단, 개체 내 요인은 정

서가로 설정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집단별 정반응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회상과제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6) =137.687, p< .001). 즉 회상과제에서 

Figure 4. Group differences in recall accuracy by emotional valence of visual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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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across groups in recall task (%)

Emotional valence Group
Accuracy (%)

Mean SD

Positive Normal 83.93 12.43
AD 46.43 19.80

Negative Normal 76.19 10.26
AD 41.07 14.04

Neutral Normal 77.38 10.29
AD 38.39 9.41

AD= Alzheimer’s diseas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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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집단의 평균 정반응률(M=41.96, SE=3.71)이 정상 노인 집단

의 평균 정반응률(M=79.17, SE=2.83)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정서가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2,52) =  

2.9, p= 0.064),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집단 간 이차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2,52) = 0.171, p=1). 

다음으로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 간 정반

응률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개체 간 조간은 집단, 개체 내 

조건은 정서가로 설정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집단별 정반응

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 Figure 5에 제시하였으며, 분산분

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6) =28.182, p< .001). 즉 재인과제에서 

AD 집단의 평균 정반응률(M=74.20, SE=5.26)이 정상 노인 집단

의 평균 정반응률(M= 96.92, SE=1.23)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정서가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52) =4.063, p<  

.05). 이에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긍정 범주

(M=88.69, SE=3.61)와 중립 범주(M=83.18, SE=3.0)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5). 그러나 긍정 범주와 부정 

범주(M=84.82, SE=3.09)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p= .176), 부정 범주와 중립 범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1). 다음으로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2,52) = 0.927, p= .402).

반응시간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 간 반응시간 차이

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개체 간 조건은 집단, 개체 내 조건은 정

서가로 설정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집단별 반응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5, Figure 6에 제시하였다.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라 재인과제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

Figure 5. Group differences in recognition accuracy by emotional valence of 
visual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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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roup differences in recognition RT by emotional valence of visual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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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Group 10,838.349 1 10,838.349 28.182***
Error 9,999.032 26 384.578
Valence 447.632 2 223.816 4.063*
Valence× Group 102.09 3 51.045 .927
Error 2,864.649 52 55.089

*p < .05, ***p < .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across groups in recognition task (%)

Emotional valence Group
Accuracy (%)

Mean SD

Positive Normal 98.81 3.02
AD 78.57 25.25

Negative Normal 97.62 5.09
AD 72.00 18.94

Neutral Normal 94.35 6.24
AD 72.02 17.09

AD= Alzheimer’s disease;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se time across groups in recognition 
task (ms)

Emotional valence Group
Response time (ms)

Mean SD

Positive Normal 1,237.59 242.39
AD 3,969.51 1,727.43

Negative Normal 1,064.13 168.35
AD 3,571.26 1,207.38

Neutral Normal 1,129.19 189.76
AD 3,643.27 1,494.56

AD= Alzheimer’s diseas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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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6) =45.151, p< .001). 즉 재인과제에서 

AD 집단의 평균 반응시간(M=2426.83, SE=380.24)이 정상 노인 

집단의 평균 반응시간(M=1129.19, SE=51.55)보다 유의하게 긴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가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F(2,52) =2.811, p= .069),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집단 

간 이차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2,52) =2.369, p= .10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가(긍정, 부정, 중립)가 회상 및 재인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정상 노인 집단과 AD 집단을 대상으로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회상 및 재인과제의 수행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시각 자극 정서가에 따른 회상 및 재인과제 모두에서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AD 집단이 정상 노인 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Baran et al., 

2014; Bohn, Kwong See, & Fung, 2016; Brüeckner & Moritz, 2009; 

De Vita, Sagliano, & Trojano, 2023; Fleming et al., 2003; Guzmán-

Vélez, Warren, Feinstein, Bruss, & Tranel, 2016; Hamann et al., 

2000; Huijbers, Bergmann, Olde Rikkert, & Kessels, 2011; Jason & 

Jill, 1995)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인과제에서는 정서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두 집단 모두 중립 범주보다 긍정 범주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

였다. AD 집단의 회상 및 재인능력은 정상 노인 집단보다 여전히 저

하되었지만 중립 자극보다는 긍정 자극이 기억처리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정서적 기억 향상(Kensinger & 

Corkin, 2004)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부정 

범주와 중립 범주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긍정 자극이 기

억처리과정 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활성화가 용이한 것과 달

리 부정 자극은 의미적으로 덜 조직화 되어 있어 인출 시 중립 자극

처럼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Unkelbach, 2012). 

재인과제에서 긍정 범주와 부정 범주 간 수행력 차이도 유의하

지 않았는데, 두 집단 모두 긍정 범주와 부정 범주에서 비슷한 수행

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선행연구(Baran 

et al., 2014; Hamann et al., 2000)와 다르게 긍정성 편향을 보이지 

않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AD 집단 뿐만 아니라 

정상 노인 집단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 자극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상 

노인의 긍정성 편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과제 수행 시 제시되

는 자극의 유형이나 난이도 등이 수행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An & Ghimm, 20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의 대부분은 고빈

도 어휘의 그림 자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긍정적 편향을 유발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재인과제에서 정반응한 

문항에 대해 반응시간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집단 간 차이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 노인 집단에 비해 AD 집단의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althouse, 1996). Thomas와 Hasher (2006)에서

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서가에 따른 판단과제와 재인과

제에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노년층의 긍정성 편향이 기억 전략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 AD 집단의 정서가에 따른 재인과제 

수행에서의 반응시간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

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제시 자극의 빈도, 난이도, 측정 변수 등

을 고려하는 것이, 정서가가 AD 환자의 회상 및 재인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회상과제에서는 정서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이는 회상과제에서 정서가에 따른 유의미한 수행력 차이를 보

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Baran et al., 2014; Hamann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인출 단서가 주어지는 재인과제와 달리 

단서 없이 자발적인 탐색을 통해 기억을 인출해야 하는 회상과제 

특성(Mather et al., 2006)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억처리수

준에 따라 정서가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

서는 회상과제와 같이 깊은 수준의 기억 인출을 요구하는 과제에

서도 긍정 자극이 AD 환자의 기억 응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Borg, Bouazza, Godeau, Getenet, & Chainay, 2018; Lee & Kang, 

2019; Nam & Bang, 2018)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서가가 AD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의 

회상 및 재인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로, 정서 자극이 정

상 노인 집단과 AD 집단의 재인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 

자극이 두 집단의 회상능력과 정보처리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

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환자군의 범주를 

확대하거나 정상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정서가에 

따른 기억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제안하며, 누적된 연구들은 향후 

다양한 환자군을 위한 언어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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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stimuli for recall task

Positive Negative Neutral

케이크 쓰레기 선풍기

피자 망치 컵

금 총 버섯

기차 유리 고속도로

아기 거미 우산

토끼 상어 시계

트럭

다리

앵무새

Appendix 2. List of stimuli for recognition task

Positive Negative Neutral

초콜릿 전구 붓

햄버거 알약 의자

풍선 나사 빌딩

돈 쓰레기통 바구니

고양이 뱀 접시

돌고래 쥐 수건

마늘

버스

돼지

코끼리

하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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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각 자극 정서가(Emotional Valence)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회상 및 재인과제에 미치는 영향

조경혜·서솔명·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알츠하이머형 치매(AD)는 인지 및 기억 기능의 점진적인 손상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언어적 회상과 시각적 재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은 정서적 자극, 특히 긍정적 자극이 기억 형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AD 환자에서

의 효과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서적 자극이 AD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의 회상 및 재인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다. 방법: 정상 노인 집단 14명과 AD 집단 14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은 IAPS에서 선정된 사진(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성되었다. 자

극은 단어 빈도, 시각적 복잡성 등을 통제하였으며, 회상 및 재인 과제를 통해 반응시간과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결과: AD 집단은 회상

과제에서 낮은 정반응률을 보였으며, 재인과제에서는 긍정 자극에서 중립 자극보다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반응시간 분석에서 AD 

집단은 정상 노인 집단보다 반응시간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정서 자극, 특히 긍정 자극은 재인과제에서 기억 향상에 기

여하였다. 이는 긍정 자극이 인지 처리에 촉진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언

어 중재에 있어 정서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정서가(Emotional Valence), 알츠하이머형 치매, 회상과제, 재인과제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재원(No. 2022R1A2C2005062, RS-2024-00461617) 및 교육부의 정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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